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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문화열차> 판소리의 메카 ‘고창’에 뜬다!
국내 최고의 창작판소리 집단 타루, 흥겨운 판소리와 국악뮤지컬 공연 펼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9교시, 문화가 간다! – 꿈꾸는 문화열차 (이하 “꿈꾸는 문화열차”)’ 가 5월 19일, 오후 2시에 전북 고창군의 해리초등학교 강당에서 펼쳐진다.
‘꿈꾸는 문화열차’는 ‘출발! 문화로 여는 희망 세상 – 문화에 길이 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한 ‘생활공감 문화열차 – 방방곡곡 문화특공대’의 확대 연장선에서 추진된다.

이 날 공연은 ‘신나는 판소리 갈라 콘서트 – 판소리, 애플그린을 먹다’ 라는 제목으로 국내 최고의 국악뮤지컬집단인 ‘타루’에서 판소리 단가, 창작 판소리, 국악뮤지컬, 민요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특히 로미오와 줄리엣을 패러디하여 육지과자와 바다과자의 비극적인 사랑을 타루만의 엉뚱한 상상과 배꼽 빠지는 풍자로 그려낸 국악뮤지컬 ‘과자이야기’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한바탕 크게 웃을 수 있는 공연으로 인정받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올 해 8월에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고, 거창국제연극제, 화성국제연극제 등의 국내 유수의 축제에 초청된 작품으로 관객들은 이에 앞서 미리 작품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공연의 주인공인 소리꾼 박민정(27, 서울대 음악대학원 재학)씨는 전북 고창출신으로 해리초등학교 고대석 교장의 제자로 알려져 의미 있는 사제간의 상봉이 있을 예정이다.

국악뮤지컬집단 타루는 2001년 창단하여, 국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 젊은 국악인들의 모임으로 평균 판소리 공력 15년 이상의 전문 소리꾼들과 국악기 전공자들로 구성되어 국악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틀에 갇히지 않은 과감하고 기발한 창작작품들로 인기를 얻어온 단체이다. 
타루의 대표인 피리연주자 정종임씨는 “지난 겨울 내내 준비했던 것들을 이번 공연에 처음으로 선보이게 되어 굉장히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타루만의 젊은 감성으로 무장한 이번 공연을 통해 왠지 지루할 것 같은 국악에 대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깰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신명나는 춤과 노래, 북과 피리, 생황 등 국악기 반주에 맞춘 경쾌한 판소리 뮤지컬.사랑의 세레나데는 구성진 장단에 실려 더욱 절절하고, 코믹한 내용은 빠른 장단을 만나 재미를 더한다. 젊은 감각에 맞춘 국악은 판소리 가락과 현대음악이 조화를 이루고, 귓가에 울리는 그들의 구성진 가락에 오랫동안 잊지 못할 공연이 될 전망이다.
이 공연은 해리초등학교, 해리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한바탕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붙임 : 보도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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